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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샛별의 여덟 번째 개인전이 열렸다. 2010년 아리랑갤러리와 
그문화에서 동시 개최된 개인전 <다른 장면>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최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 
체류하면서 제작한 신작을 포함, 회화 13점과 영상 1점이 
출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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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샛별의 작품은 트레이닝 복장을 하고 토끼 가면을 쓰거나 
활짝 핀 꽃으로 눈이 뒤덮여 있는 독특한 인물들이 주인공이다. 
배경에는 흘러내리는 살덩이 같은 물질이나 자욱한 연기, 각종 
매체에서 수집한 특정 사건의 장면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미지들이 복잡하게 조합을 이루면서 
연극적이면서 마술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작가는 자신의 그림에서 사회의 어두운 면, 개인 내면에 잠재된 
괴물성, 우리가 살고 있는 상징체계 이면의 세계를 묘사하고자 
한다. 때문에 그의 작품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분열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업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전시제목에서 알 수 있듯, 역설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작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어떠한 모순과 분열도 없는 
확고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든지 ‘찢어질 수 있는’ 취약한 
상태라 말한다. 작품은 이러한 현실이 어떤 예기치 않은 균열을 
맞이하는 순간을 표현한다. 이때 야기되는 혼돈과 공포의 정서가 
화면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작품 해석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지닌 이러한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재구축할 숭 lT는 
가능성을 낳기도 한다.

이샛별

1970년 경기도 출생. 서울대 과학기술대 조형예술과 및 동대학원 
졸업. 열린미술마당 올(2001), 아트스페이스휴(2006), 
갤러리담(2008), 그문화, 아리랑갤러리(2010) 등에서 
개인전 개최. <회화모음>(2003, 대안공간루프), 
<서울 청년 미술제-포트폴리오>(2005, 서울시립미술관), 
부산비엔날레(2004),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2006) 등 
다수의 단체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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